
ㅇ 2022년 마을미술 프로젝트 사업 심의 총평

  - 2022년 마을미술 프로젝트 사업 1차 지원심의 총평

ㅇ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2년 마을미술 프로젝트 사업 1차 지원심의

ㅇ 회의일시 : 2022년 5월 20일(금요일) 13:00

ㅇ 회의장소 : 예술가의 집 세미나실 1

  2021년 문체부로부터 이관 받은 마을미술 프로젝트를 올해부터 2개년 마중물 사업으로 추

진하게 되었다. 정부 주도의 공공미술 사업은 2006년 ‘아트인시티’ 프로젝트를 기점으로 

해서 마을미술, 지난해의 예술뉴딜 사업으로 10여년에 걸친 경로를 거쳐 왔다. 그동안 주관

기관과 사업방향이 조금씩 달라져왔지만, 이제 전문기관인 문화예술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되

면서, 사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를 마련되기를 바란다.   

  관계의 미술이자 과정의 미술인 공공미술의 성격을 잘 이해하고 그 폭과 깊이를 추구하는 

제안을 찾고자 했다. 지난 10여년에 걸친 정부 주도의 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발

전된 측면도 있지만, 공공미술이 단순히 예술가 지원과 같은 목적사업이 되거나, 지역의 환

경미화와 장식미술 수준으로 하향평준화된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했다. 따라서 이번에 문화

예술위원회가 직접 담당하는 것을 계기로 공공미술의 의미를 다시 확인하고 그동안의 축적

된 성과를 바탕으로 삼는 작업에 중점을 두었다. 공공미술의 실무와 담론에서 경험을 가진 

심의위원들은 이러한 측면에 주목하여 대상을 선정하였다.

  2022년 마을미술 프로젝트 사업에는 총 10개의 사업이 신청하였다. 심의과정에서 지역의 

환경미화 수준의 작업을 넘어서서 지역의 현실에 밀착되고 다층적인 접근을 하는 작업과 지

속가능성을 중요하게 판단했다. 지역 현실에 대한 이해와 특성화된 접근, 주민과의 관계 맺

기, 단계적인 과정의 미학, 공통적인 목표 실현 등을 기준으로 4개의 사업을 2차 현장실사, 

3차 인터뷰 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앞으로 공공미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을 놓치지 않고 지속적인 실험과 실천이 필요

할 것이다. 

  

 

심의위원 일동



  - 2022년 마을미술 프로젝트 사업 3차 지원심의 총평

ㅇ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2년 마을미술 프로젝트 사업 3차 지원심의

ㅇ 회의일시 : 2022년 6월 3일(금요일) 13:00

ㅇ 회의장소 : 예술가의 집 위원회의실

  2006년 ‘아트인시티’ 이후 정부 주도의 공공미술 사업이 10여 년의 성상을 헤아리게 되

었다. 그동안 사업 주체와 방식에서 변화가 있었지만 나름의 성과도 적지 않았으리라 생각

한다. 이번 문화예술위원회 주관을 계기로 공공미술 사업이 그동안의 성과에 기반 하여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기를 기대한다. 그런 점에서 공공미술 사업의 관성화된 방식을 깨고 새로

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업을 발굴하고자 한다.

  공공미술은 관계의 미술이자 과정의 미술이다. 이러한 공공미술의 취지와 본의에 충실한 

작업에 주목하고자 했다. 그러기 위해서 지역의 자발성, 사업 주체들의 역량, 뚜렷한 비전과 

목표, 구체적 문제의 구체적 해결 의지 등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만족시

키기는 쉽지 않지만, 최대한 가능성 높은 곳을 선정하고자 노력했다. 

  2022년 마을미술 프로젝트 2-3차 심의대상에 선정된 4개의 사업 중 1개의 사업은 최종 행

정결격 처리가 되었다. 3개의 사업에 대한 PT 및 인터뷰 심의를 진행하였고 3개 사업을 조

건부 선정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기획안을 대상으로 심의할 수밖에 없는 한계에도 불

구하고 공공미술이 갖춰야 할 기본에 충실한 제안을 찾는데 역점을 두었다. 그러한 조건들

은 상기 항목에서 제시된 바이다. 향후 심의위원이 사무처에 전달한 컨설팅 의견을 참고하

여 실행계획을 완성하길 기대한다. 

  예산 배분의 경우 2년 단위 사업에서 예산 편성이 단계적일 수밖에 없는 것을 감안했지만 

최대한 균형을 갖출 수 있기를 권유한다.

  심의를 하면서 공공미술의 욕망이 점점 명소 만들기로 평준화되고 있음을 느꼈다. 아마 

몇몇 성공 사례들의 학습 효과일 것이다. 하지만 설사 공공미술의 목표가 최종적으로 지역 

명소 만들기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매우 장기적인 비전하에서 추진되어야 하는 전략적 과제

일뿐이다. 좋은 공공미술은 충분한 역량을 축적하면서 지역의 구체적인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하는 현실적인 사업이 되어야 하며, 그러한 과정들을 밟을 때 장기적인 목표도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공공미술이 관계의 미술인 이유는 지역 주민, 작가, 관의 협력에 의해서 가

능하며, 단기적인 목표와 장기적인 목표들이 일정한 전망 하에서 유기적으로 전개되어야 한

다는 점에서 과정의 미술이기도 하다는 것 또한 그 때문이다. 좋은 공공미술을 설계하는 과

정 자체가 공공적이며 무엇보다도 예술적이어야 하는 이유이다.

심의위원 일동


